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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야스 3분 정리
	메야스는 일본 최초로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외국어 학습 지침입니다.
	메야스는 교육현장에 몸 담고 있는 교사가 함께 참가하여 만든 지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념이나 목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습목표부터 수업 설계, 평가 방법까지 학습의 전체상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메야스 웹사이트'를 통해 학습내용 및 활동의 실례, 수업 교안 등 풍부한 소재를 공개함으로써 현장의 교사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메야스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메야스의 교육이념은 '타자의 발견', '자기의 발견' , '관계 맺기의 실현'입니다.
	スライド番号 8
	메야스의 교육목표는 언어와 문화, 글로벌 사회 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인간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21세기 사회를 살아나갈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질, 감성 등으로 10개의 항목을 선정했습니다.�이들 모두 21세기 스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메야스의 학습 목표는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종합적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문화, 글로벌 사회 등  세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スライド番号 13
	세 영역 별로 지식이해, 기능, 관계 형성 등의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를 이해력, 수행력, 관계 형성력이라 부릅니다.
	スライド番号 16
	이 세 영역과 세 능력의 조합을 3×3(쓰리 바이 쓰리)라고 부릅니다.
	쓰리 바이 쓰리의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관심, 의욕, 태도를 비롯 각 개인의 학습 스타일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학습자가 다른 교과목을 통해 배운 내용과 연계를 가짐으로써 학습 내용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수행력, 관계 형성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현실 사회와 교실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쓰리 바이 쓰리에 이 세 가지를 더한 쓰리 바이 쓰리 플러스 쓰리(삼삼삼)가 학습목표의 중심 개념이 됩니다.
	쓰리 바이 쓰리 플러스 쓰리(삼삼삼) 로 길러진 종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하여 학습자는 외국어를 통해 현실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쓰리 바이 쓰리 플러스 쓰리(삼삼삼)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한다는 등 특별히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쓰리 바이 쓰리 플러스 쓰리(삼삼삼)에는 각각의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어 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여 교류하거나 현실사회와 관계를 맺는 일들을 언어 학습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영역의 '수행'에는 더욱 상세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쓰리 바이 쓰리 플러스 쓰리(삼삼삼)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スライド番号 27

